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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의 인재들]
김 소위가 소대원들을 집합시켰다.

김 소위 : 여기에 미술 전공한 사람 있냐?

고 일병 : 네. 전 H대 미대 출신입니다.

김 소위 :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흠! 그래? 잘 됐다. 너 이

리 와서 족구하게 줄 좀 그려라.

그날 저녁 또 대원들을 소집시킨 김 소위가 소대원들에

게 물었다.

김 소위 : 여기 사회에서 검도한 사람 있나?

강 이병 : 네. 제가 사회에 있을 때 검도 좀 했습니다.

김 소위 : 음! 몇 단인데?

강 이병 : 2단입니다.

김 소위 : 2단이 검도한 거냐. 다른 애 없어?

이 일병 : 네. 제도 검도 좀 했습니다.

김 소위 : 몇 단인데?

이 일병 : 예, 5단입니다.

김 소위 : 그래? 그럼 너 취사장에 가서 라면에 넣을 파 

좀 썰어와.

[거짓말 탐지기]
아빠가 거짓말 탐지기를 샀어요.

이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때리는 로봇

이에요. 아빠는 아들에게 이 기계를 테스트해 보기로 했

어요.

“너 어제 어디 있었니?”

“도서관에 있었어요.” 

로봇이 아들을 때렸어요.

“네, 친구 집에 있었어요.”

“뭐했는데?”하고 아빠가 물어봤어요.

“토이스토리(애니메이션)를 봤어요.”

유머

로봇이 아들을 때렸어요.

“네, 포르노를 봤어요!”

아들이 소리쳤어요.

아빠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뭐라고? 내가 너 나이에는 포르노를 알지도 못했어!”

로봇이 아빠를 때렸어요.

옆에 있던 엄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당신 아들이에요.”

로봇이 엄마를 때렸어요!

[한 번 더 생각]
세상을 하직하려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에는 이런 푯말이 세워져 있었다.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세상을 하직하고자 이 호수를 잊은 한 청년이 푯

말을 보지 못하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잠시 후 죽

을 각오로 다시 살아보자고 마음을 돌이켜 먹었다. 그런

데 호수 가장자리로 올라온 청년의 눈에 바로 문제의 그 

푯말이 보였다. 

청년은 다시 호수로 뛰어들었다. 

[오늘의 미끼]
한 경찰관이 어느 술집의 주차장에 잠복근무하면서 음

주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지 감시하라는 임무를 맡았다. 

그 경찰관은 차 안에서 주차장을 지켜보다가, 한 남자가 

술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나오더니 

도로 턱에 걸려 비틀거리고, 자기 차도 못 찾아 남의 차를 

10여 대나 열어보다가 간신히 자기 차를 찾아 앞 좌석에 

쓰러지듯 들어가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 가자 다른 사람들도 술집에서 나와 차에 타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 손님은 주차장이 거의 텅 빈 후

에야 똑바로 앉아 차에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가

려 했다. 이때 경찰관은 즉시 현장을 덮쳐 운전자를 차에

서 끌어낸 뒤 음주 측정을 했는데, 놀랍게도 그는 혈중 알

코올 농도가 0.0%였다. 

경찰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남자가 대답했다.

“전‘오늘의 미끼’랍니다.”

[부동산 경기 하락]
경기침체 여파로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지자 

부동산 중개인들은 하루에 한 건이라도 올리려고 눈에 불

을 켰다. 그날도 역시 집을 보러 온 부부에게 갖은 말과 애

교를 부려가며 허풍을 떨고 있었다.

“이 동네는 정말이지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곳이랍

니다. 공기를 한번 마셔보세요. 너무 신선하고 쾌적하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절대 병에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없답니다. 어떠세요? 계약?”

바로 그때! 장례 행렬이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순

간적으로 당황한 중개인.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행동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한 번 내쉬며 하는 말.

“가엾은 의사 선생…… 환자가 없어서 굶어 죽다니.”


